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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질소 제한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시비효과 감소

- 상부개방형 온실을 이용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하에서의 

우리나라 대표 수종들의 생리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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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시비 효과로 인해 순광합성률이 증가하여 산림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 생산성의 증가는 토양의 질소의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의

증가는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점진적 질소 제한’을 가설로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

한 점진적 질소 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래 대기와 유사한 환경

으로 조성된 상부 개방형 온실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와 그 1.4배, 1.8배

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생수종인 소나무, 상수리나무, 팥배나무, 물푸레나무를 대상으로 형

태적 변이와 생리적 특성 변화, 특히 질소 농도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산화탄

소 시비로 인한 형태적 변화를 보기 위해 측정한 엽중량비(LMA)는 상수리나무를 제외한 모든

수종에서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생리적 인자로는 최대 광합성 속도,  최

대 카르복실화 속도, 최대 전자전달속도를 비교하였는데, 최대 광합성 속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처리구에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잎의 전질소량 분석 결과, 물푸레나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 할수

록 전질소량이 감소하였으며, 최대 카르복실화속도, 최대전자전달속도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

냈다. 따라서 줄어든 잎 전질소량이 이산화탄소 시비 효과를 저감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산림토양을 사용한 본 실험구에서는 점진적 질소 제한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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